
과학기술정책 Vol.9 No.1/2 009

1999년도 미국의 연구개발예산의 결정 

坊田佳紀1) 

1999년도(1998.10-99.9)의 미국의 예산(연구개발 관계)이 결정되었다. 전미과학진흥협회(AAAS: 과학자·기술자에 의한 비영

리 단체, 회원 13만명, 정부의 예산분석에는 정평이 나 있는 사이언스지의 발행원)가 작성한 자료 등을 참고로 예산의 동향을 여
기에서 설명한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제와 세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마치'성대한 잔치'의 양상을 띠고 있다. 더
욱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도 크게 늘었다. 

1. 총론 

1. 전체적인 증액기조 

10월말 대통령은 의회가 보낸 99년도 예산법안을 승인하여 예산이 결정되었다. 연구개발예산을 포함한 '재량적 경비'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재정재건의 추세에 따르면 억제적인 미증(微增; 0.5% 증가의 5,320억달러 정도) 이 될 전망이었는데, 현재의 경기 호
황과 세수증가에 따라 의회와 대통령의 예산협상 최종단계에서 대폭 늘어나 98년 대비 8% 증가한 5,730억 달러가 되었다. 연구
개발예산도 그와 같은 추세 속에서 전년 대비 5.3% 증가한 802억달러가 되어, 올 2월의 정부요구(대통령예산교서)인 3% 증가
를 웃돌았다. 각 부를 살펴 보더라도 항공우주국과 상무부 이외는 인플레율(2%)이상의 증액이 되어 실질적인 증액이 된 셈이다. 
후생성이 국립위생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4% 증가에 도달했다.(<표 1>참조) 

2. 기초연구, 국방·민생의 구분 

기초연구는 연구개발비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고, 전년대비 11% 증가한 175억 달러에 달했다. 기초연구비는 모든 주요 부처에
서 

<표 1>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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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처별 기초연구예산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9-M01-009.HTM (2 / 7)2006-05-08 오후 1:15:07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9-M01-0082-01.GIF


과학기술정책 Vol.9 No.1/2 009

인플레율 이상 증가했다. 

국방관계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418억달러, 민생관계를 7.4% 증가한 383억 달러이다. '경제의 회복'을 표방하여 1993년에 
출범한 클린턴 정권은 1998년도까지 연방연구개발비의 국방 대 민생의 비율을 50 : 50으로 할 것을 목표 중의 하나로 삼았다. 

앞의 <표 2>와 같이 이 공약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실제 액수로 보면993년→98년,99년의 결과론으로서) '답보 상태 내지는 약
간 감소한 국방' 과 '대폭 증액된 민생'으로 민생연구비 관계자(대학, 기업, 국립연구소)들로부터도 특별히 공약 위반이라는 소리
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표 2> 참조). 

3. 장기적 추이 

그렇지만 인플레를 고려한다면 1986-99년의 13년간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국립위생연구소, 전미과학재단, 환경청 뿐이다. 대부
분의 부처는 1992-95년 무렵의 실질적으로 최고이고, 국방부만은 군비확장이 절정을 이루었던 '87년 최고이다. 

Ⅱ,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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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별 

①국방부(DOD) 및 에너지부의 국방관계 국방부의 1999년도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 증가한 385억 달러(1$=117엔으로 4
조 5,000억엔, 일본정부 총연구예산의 1.5배, 구매력평가 환산으로는 2배 이상)이고, 각부처 간에도 단연 1위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냉전 종식으로 국방연구 예산은 점점 줄어들기는 했지만, 99년도는 호경기와 세수증가를 배경으로 최종 결정
된 예산이 '정부(대통령) 요구' 상원안' '하원안'을 모두 상회했다(이것은 상원이 ABC의 세가지 연구로 합계 3만 달러, 하원이 
ABD로 3만 달러를 주장하여 결국 서로 협의 끝에 ABCD인 4만 달러로 합의' 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방위연구 예산이 결정되기 직전에 정부 요구를 10억 달러나 초과한다거나, 의학관계(암 연구)에서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예산이 책정되는 일 등이 있었다. 

더욱이 국방연구예산은 개발·응용이 중심으로, 기초연구는 11억 달러로서 총액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 

에너지부의 국방연구는 함정용 원자로와 핵무기비축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후자 중 전략적 컴퓨터계획(ASCI)은 최종적
으로 3억 600만 달러로 결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고속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여 핵폭발을 시뮬레이트하는 데 필요한 몇조(兆)번의 계산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국립위생연구소(NIH) 

정부와 의회 양쪽의 지지를 받아 전년대비 

<표 3> 분야별 연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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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증가한(5년간 지속된다면 배로 증가한 높은 비율) 149억 달러이다. 질병별로 설치되어 있는 산하의 모든 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였고, 1994년과 비교하더라도 28% 증가하여(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것임) 각부처와 비교하더라도 단연 1위이다. 

③항공우주국(NASA) 

총예산은 137억 달러로 그 중 연구개발비는 1.6% 감소한 97억 달러이다. 러시아 담당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스케줄이 지연
된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예산이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우주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빈곤과 복지 등 지상의 난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
다. 따라서 항상 "안전보장'과 '위성통신'과 같은 스폰서를 구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에는 '냉전 종식' 민간기업과 러시아·중국의 우

주사업 참여(경쟁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아폴로계획' '스페이스셔틀' 우주정거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삼는 방식이 통례여서, 중심이되
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지면 예산의 급격한 삭감이라는 숙명이 기다리고 있기 마련이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미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캐나다·EU가 참여한 '우주정거장계획'이 러시아의 경제 위기로 인해 예

정보다 크게 지연되었다. 

NASA는 의회로부터 '국제공동연구의 실패가 아니냐'고 호된 추궁을 받아 전체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대 러시아 지원예산을 짰지
만, 그 집행에는 의회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안된다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④에너지부(DOE)의 비국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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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야에서 증액되었다. 에너지연구는(의회와 대통령의) 예산절충의 중요 분야로서 크게 증가했고, 환경문제대책의 바이오예
산도 증가했다. 

⑤전미과학재단(NSF)

주로 대학 등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이건 1994년대비이건 부처별 비교에서는 국립위생연구소에 버금가는 
증가율을 보였다. 1999년도의 NSF 연구개발예산은 인플레를 조정하더라도 1990년도보다 28%나 높다. 

NSF는 과학기술의 많은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지원하는 임무를 띤 유일한 연방기관으로, 학술계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 
중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기관이다. 

이번의 예산을 예를 들어, 식물게놈계획을 강력히 지원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1998년도 보다 4,000만 달러에서 최고 5,000만 달
러까지 증액될 것이다. 그 밖의 분야에서는 해양, 대기 및 지구과학 분야가 우선도가 높다. 

⑥상무부(DOC)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표준기술원(NIST)의 예산은 4억 6,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2% 감소했지만, 주된 원인은 연구시설 건설
비의 감소이다. 연구소의 연구비는 약간 증가했고, 첨단기술계획보조금(ATP)은 6.3% 증가한 1억 8,100만 달러이다. 

지구환경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해양대기국의 예산은 3.3% 증가한 5억 9,900만 달러이다. 

⑦환경청(EPA)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 증가한 6억 9,200만 달러이다. 인간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는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
을 하고 정치적 관심이 높아, 예를 들어 입자형태의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에는 정부가 요구한대로 60% 증가한 
4,700만 달러가 배분되었다. 

한편 대책을 실시했을 경우에 산업과 고용에 여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
가 있었던 것 같다. 

2. 분야별 

전년대비 증가율은 '의료·건강' 및 '에너지' 분야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구', '농업연구'의 순이다. 절대액에서는 '의

료·건강'이 두드러진다(<표 3> 참조) . 

Ⅲ. 민간자금을 포함한 동향 

정부예산은 30년만에 단년도(單年度) 재정흑자화로 인해(97년은 230억 달러 적자, 98년은 700억 달러 흑자)앞으로도 10년 동
안 흑자가 되리라는 예상도 있다. 

민간의 연구비도 증가하여 전미과학재단(NSF)은 최근 1998년의 미국 민관의 총연구비가 97년대비 7.3% 증가한 2,210얻 달러
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분야(민간)만으로는 97년대비 10%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본 자료는 국제산업과학기술보고 No. 59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주석1) 일본 공업기술원 기획조사과 국제조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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